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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에 TiO2 나노입자를 이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. 특히 입자의 크기나 종류에 따

라 사용하는 용도는 달라진다. TiO2는 나노입자나 나노튜브의 형태로 제조하여 태양전지에 사

용할 때는 전자가 이동하는 반도체로 사용하기도 한다. 특히 최근에 각광을 받는 염료감응형 태

양전지의 경우 TiO2 나노입자나 튜브를 사용하여 반도체 박막으로 사용한다. 이때 중요한 변수

중의 하나는 TiO2 입자의 크기와 구조에 따라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전지의 효율에 매우 큰 영

향을 미친다.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TiO2(Dagussa, P-25) 구조는 아나타아제(Anatase) 상과 루

타일(Rutile) 상이 7:3의 비율로 존재한다. 일반적으로 순수 아나타아제 상만이 존재할 경우 오

히려 전지 효율은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다. 본 연구에서는 Titanium(Ⅳ) isopropoxide(TTiP) 용

액으로부터 졸-겔법을 사용하여 TiO2 입자를 제조 하였다. 이때 제조된 입자들의 구조에서 아

나타아제 상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태양전지의 효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.  


